
본회에 교섭을 위임한 사립대의료원에 한하여

위임교섭을 수행키로 함.

본회 김광태 회장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최

21C 의정포럼에서“대한병원협회의 역할과 나아

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의료기

관에 대해 국민의 건강 보호, 유지의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인식

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 육성정책을 펼쳐나가

야 함을 촉구함. 

의료부문 표준화사업을 추진중인 병협과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중인 조달청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2B 및

B2B 분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체계 및 전자카탈로그의 국

가표준화, G2B와 B2B의 공동발전 촉진, 상품(목

록)분류체계 및 속성체계의 표준화 유도, 식별체

계 공동활용, 국제코드관리기관과의 공동협력 추

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김광태 회장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장

단 조찬간담회에서“병원산업의 현황 및 개선방

안”에 대한 특강을 통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

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의료 및 정책적

해결방안이 수립, 집행되어야 하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며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익성 요구가 강요되는 점

을 감안하여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은“의료수가와 의

료의 질”주제 특강에서 수가왜곡에 따른 진

료비의 비합리적 배분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수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HF(국

제병원연맹)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IHF 총회

한국 유치를 결정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방안을 테마로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원중 교수의 주제발표와 보건

복지부 최희주 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짐.

2003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2004

년도 예산안과 자동차보험 분담금 배분 문제, 대

한병원협회 장기발전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함.



본회가 법정단체 공식 출범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IHF 총회 한국 유치를 확정지은 것

을 기념하는 세미나 및 리셉션을 개최함. 세미나

에선“병원협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주제발

표 및 토론이 이어짐.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임상의사 및 건강보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학술대

회를 개최, 계약제, 동료심사제, 의료시장 개방

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

개함.


